
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= 안창홍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강렬하고 거침없는 작품을
선보여 왔다.

그는 진정한 예술이란 다소 거칠고 보기 불편하더라도 진정한 가치를 품은 것을 찾아내는 작

[투데이갤러리]안창홍의 ‘맨드라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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맨드라미(72.7×90.9cm 캔버스에 유채 20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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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이라 여긴다.

경기도 양평의 작업실 마당에서,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고 지는 꽃으로부터 인생을 터득한 작
가는 맨드라미를 통해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.

두터운 마티에르와 강렬한 색감이 두드러지는 맨드라미에는 인생의 여정, 생성과 소멸 과정
이 담겨 있다.

언뜻 보기엔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은 맨드라미는 사실 치열하게 자신을 피워
내는 꽃이다. 이는 불안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
한다.

케이옥션

전혜원 기자 summerrain@asiatoday.co.kr

ⓒ 아시아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